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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과부하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사회적 소통에 미치는 영향1

The Effects of Social Overload on Social Communication
in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ABSTRACT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Social Network Services (SNS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use of SNSs increases, users experience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other people's 

messages or requests, and consequently experience an social overload, feeling too much social support 

for other user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overload on loneliness and SNS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data were collected from 83 SNS users and 

analyzed using SmartPL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mmunal orientation and the degree of use of SNS influenced the social overload, and the social 

overloa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oneliness and SNS discontinuous usage inten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social overload and loneliness in the use of SNS, and 

may also provide a strategic direction for SNS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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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이용이 급격하

게 증가하고, 스마트기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시간, 장

소의 제약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온

라인상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를 확장할 수 있는 SNS는 새로운 소통 채널로 자리 잡

고 있다.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

유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확

장시키는 SNS는 오프라인에서 거리, 시간의 한계로 인

한 제한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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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Ellison 2007; 박현선•김상현 2015), SNS의 사용

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지식공유, 사회 네트워크의 형

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곽기영•이정민 2012).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SNS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SNS의 사용 및 그로 인한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부정

적인 영향 및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다

양한 연구에서 지나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프라이

버시와 사생활 침해 문제(김병수 2012),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 문제, 그리고 SNS 피로감과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곽규태 등 2012; 소택화•고준 2015). 이러한 SNS 사

용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그 가운데 SNS의 과도한 사

용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고독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되고 있다(Matook et al. 2015). 개

인이 SNS상에서 유지하는 사회적 관계가 늘어날수록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거짓된 반응을 하게 만들어 개인이 느

끼는 피상적 관계에서의 외로움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

는 것이다.

SNS 능동적인 사용의 감소 및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

적 문제 가운데(Chen et al., 2014), 본 논문은 SNS의 

부정적인 영향의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과부하를 주목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의 사회

적 지지의 과부하의 요인으로 SNS 사용 동기 및 행태

를 분석하여, 사용 동기 및 행태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기존

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던 사회적 지지

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과부하로 여겨질 때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로

서 고독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과

부하로 인한 고독의 결과변수로서 SNS 사용중단의도

를 제시하고 영향관계를 검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

계에 속한 사람들과 연결을 형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의 한 형태이다(Chen et al. 2014). SNS 이용자들은 서

비스를 통해 오프라인의 관계를 온라인에서도 지속하

거나 혹은 오프라인 관계가 없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를 온라인에서 만들어 가는데,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

달로 스마트폰, 태블릿PC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용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SNS에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여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SNS 사용자들은 기존의 인터넷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처럼 특정한 주제에 관

심을 가져서 모이는 것이 아닌, 서비스에 자신의 프로필

을 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올려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보의 공유, 연결과 소통 범위

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결과 소통 범위

의 확장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보공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그 관계에서 

애정, 관심, 후원 등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확

인하고 교환하게 된다(조윤경 등 2014). 사용자 개인뿐

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SNS를 사용하여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홍보와 마케팅 방식

의 변화, 정보의 개방 및 새로운 콘텐츠의 생성 등을 가

능하게 하였다(윤지현·곽기영 2015; Lin et al. 2017).

하지만 이러한 SNS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SNS 사용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SNS 사용에 

대해 갈등하고 회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SNS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Son and Kim 2016; 박경자 2015). SNS 사용

의 문제점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사이버 스

토킹, 해킹등과 같은 범죄 문제(Krasnova et al. 2012; 

Tow et al., 2010),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유, 사

회적 연결의 확장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발생하는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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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및 스트레스의 문제(Maier et al. 2015a), 고독, 우울,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있다(Leung 2011; Kras-

nova et al. 2013). SNS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

적 감정이나 문제들은 결국에는 사용자들 스스로 SNS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이용을 중단하여, 계정을 삭제하

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2.2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대인관계를 통해 개

인의 정서나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도록 하는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의 개념으로 정신적 외로움을 감소

시키며 자긍심이나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

이 된다(Thioits 198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다양

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사회적 지지 

개념은 수혜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상호성의 중요함이 

부각됨에 따라 수혜의 개념뿐만 아니라 제공 역시 개인

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ok 1987; Tilburg et al. 1991). 교환이론에 따

르면 개인들은 수혜와 제공이 상호 균형을 이룰 때 편

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개인이 느끼는 수혜의 정도만

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종속감이나 빚

을 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김미령 2005). 사회

적 지지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은 사회적 지지의 공급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개인의 상황과 도움의 정도, 제공자의 태도, 사

회적 지지에 대한 인지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Buunk and Hoorens 

1992).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에 대한 언급은 1980

년대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적 밀집(Social Density)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만들어졌다(Baum et al. 

1982; Evans and Lepore 1993; Choi and Lim 2016). 

McCarthy and Sagert(1978)에 따르면 사회적 밀집

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관계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

는 인지된 과부하를 증가시켜 개인에게 어려움을 경험

하게 한다. SNS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부하는 실

제 생활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SNS 사용자의 자

원(인지 능력, 감정적 자원)의 제한에서 발생한다. 긴

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감정적 수고가 필수적인데

(Dunbar 2010), 인지 능력과 감성적 자본의 한계로 인

해 관계의 수가 증가할수록 관계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Choi and Lim 2016).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회

적 과부하의 증가가 사회적 자본의 고갈에 기여하는 요

인이며, SNS 관련 활동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부정

적인 사회적 결과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Lee 

et al. 2016; Maier et al. 2015b).

3. 연구모델 및 가설수립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에서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과부

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SNS 사용의 공동체적 

동기, 교환 동기, 사용자의 친구수, 사용정도를 제시한

다. 또한, SNS상에서 사회적지지 과부하가 고독에 미치

는 영향, 고독이 SNS 사용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이를 통해 SNS 사용자들의 사용 동기 및 사용 행

태가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사회적 지지가 과부하로 느

껴질 때, 고독, 더 나아가 SNS 사용 중단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사회적 지지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소통을 통해 확인

하고 교환하게 되는데, SNS는 오늘날의 일상적인 커뮤

니케이션 방법으로서 서로 간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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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동태 2016).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개념이지만, 효과가 꼭 긍정적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를 주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 또한 되기 때문이다(Ecken-

rode and Gore 1981). 과도한 사회적 지지로 인하여 관

계에서 종속적인 감정을 느끼고 관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개인은 사회적 지지의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다. 

SNS상에서 점점 더 증가하는 관계의 요구와 과도한 사

회적 지지로 인한 상호작용의 부담은 사용자에게 SNS 

사용에 있어 빚진 느낌, 종속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SNS상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는 수혜자 개인

의 SNS 사용의도 및 행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Clark 

and Mills(1993)에 따르면 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할 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규범이 개인의 행동을 지

배한다. 이 두 가지 규범은 공동체적 동기(communal 

orientation)와 교환 동기(exchange orientation)로서 

이 동기의 차이에 따라 관계에 대한 호감이 결정된다

고 알려져 있다. Bevan(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체

적 동기로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SNS상

에서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나 보상이 아닌 자

신의 행동을 통해 받게될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즉 공동체적 동기를 가진 사용자들은 

SNS를 통해 타인의 문제해결과 관심에 대한 표현을 드

러내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행복과 안녕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사회적 지

지의 과부하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 SNS를 교환 동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은 동등한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기대한 상호작용이 채

워지는 경우에만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Clark 

1984). 즉 SNS상에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

을 계산하며, 자신이 공급하는 상호작용 이상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친구나 관계들을 정리하게 된다. 그

러므로 SNS 사용의 교환 동기가 증가할수록 SNS상에

서 받게되는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는 감소할 것이다. 이

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H1 : SNS 사용 동기 중 공동체적 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는 증가할 것이다.

H2 : SNS 사용 동기 중 교환 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의 과부하는 감소할 것이다.

SNS 사용의 행태 역시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에 영향

을 미친다. 개인이 속한 소셜네트워크상의 사람이 많을

수록 개인이 받게되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

회적 지지는 증가하지만, 그에 대한 상호 공급의 요구 

<그림 1>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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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증가하게 된다(Barrea 1986; Baum et al. 1982). 

개인이 속한 SNS 관계의 규모는 사회적 지지의 요구 수

준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침범으로 

여겨져 부정적인 결과로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를 느끼

게 될 것이다. SNS 사용 정도 역시 그 정도가 너무 지나

칠수록 자신의 삶과 SNS를 과하게 통합시키게 되는데, 

이는 SNS에 의해 삶이 침범 받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

게 된다(Brandtzaeg 2012; Turel and Serenko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한다.

H3 : 개인의 SNS 친구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과부

하는 증가할 것이다.

H4 : 개인의 SNS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과

부하는 증가할 것이다.

고독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재상태로서 타인과의 

정보 교환이나 피드백이 없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말한

다(Larson 1990). 이러한 고독을 현대 연구에서는 사

회적•개인적 관계의 결여로 인한 인지된 의식이자 이에 

따라 느껴지는 슬픔, 공허, 갈망의 정서적 반응으로 정

의하고 있다(Asher and Paquette 2003). 인터넷 이용

의 증가 및 SNS 사용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확대되면

서 사용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게 되는데, 실제 생활의 관계에 비해 이

러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는 인공적이고 약한 관계를 갖

게 된다(Morahan and Schumacher 2003). 고독은 개

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수준보

다 더 작고 덜 만족스러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Peplau 

et al. 1979), 온라인을 통한 관계는 실제 삶에서 대면적

으로 경험하는 관계보다 더 약하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관계 대비 온라인상의 관계의 증가는 고독에 영

향을 미친다(Lavin et al. 1999; Loytskert and Aiello 

1997; Young 1998).

고독과 SNS  사 용 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한 

Leung(2002)은 SNS 사용 시 상호작용에 대한 부담감

이 사용자의 SNS 활동을 더 부정적이고 정직하지 못하

게 반응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개인

이 SNS상에서 받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늘어날수록 상

호작용에 대한 필요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거

짓된 반응을 하게 만들어 개인이 느끼는 피상적 관계에

서의 외로움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SNS 사용 특성 및 SNS상에서의 관계 특성은 사회

적 지지의 과부하 및 고독의 요인이 되고, 이는 단순히 

고독의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 만족도와 사용 의도에 영

향을 준다(Maier et al. 2015a). SNS상에서 개인이 느

끼는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SNS에 대한 피로감 및 

고독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궁극적

으로 SNS 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Caplan(2006)에 따르면 SNS상에서 느끼는 고독 감정

의 증가는 SNS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의도의 감소를 일으켜 SNS 사

용을 중단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가설을 수립한다.

H5 : 개인의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가 증가할수록 개인이 

느끼는 고독은 증가할 것이다.

H6 : 개인의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SNS 사용중단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H7 : 개인이 SNS 상에서 느끼는 고독이 증가할수록 SNS 

사용중단 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모델의 검정을 위해 설문조사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항목은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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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증된 기존 연구의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현재 연

구환경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거나 개발하였다. SNS 

사용 행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측정도구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설문항목을 사용하

였으며 리커트(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SNS 사용 동기에 관해서 공동체적 동기는 SNS 사

용에 있어서 공동체감의 형성을 위해 행동하는 동기

의 정도로 정의하고, Matook et al.(2015)와 Clark et 

al.(1987)의 연구를 차용하여 5개의 설문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교환 동기는 공동체적 동기와 달리 SNS사

용을 통해 상호간에 거래적으로 행동하는 동기의 정

도로 정의하였고, Matook et al.(2015)와 Murstein et 

al.(1987)의 연구에서 5개 항목을 차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SNS 사용 행태에 관해서는 

SNS 사용자의 친구 수 및 사용 정도를 측정하였다. 친

구수의 경우 실제 SNS 계정의 친구 수를 작성 받았으

며, 사용 정도는 Matook et al.(2015)의 연구를 참조하

여 5개 항목 중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SNS 사용자들의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는 SNS를 사용할 때 느끼는 사회

적 지지가 사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Maier et al.(2015a)의 연구에서 설문항

목을 차용하여 7개 항목으로 수정 후 사용하였다. 고독

의 경우 SNS 사용에서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와 ‘한국판 UCLA 고독척도’에서 5개의 항목을 차용하

였다(김교헌·김지환 1989; Russell 1996). 마지막으로 

SNS 사용중단 의도는 Maier et al.(2015a)와 박겸자 등

(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의하였고, 기존 연구를 바

탕으로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

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문헌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문헌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문헌

공동체적 동기 SNS 사용에 있어서 공동체감의 형성을 위해 행동하는 동기의 정도
Matook et al.(2015)
Clark et al.(1987)

교환 동기 SNS 사용을 통해 상호간에 거래적으로 행동하는 동기의 정도
Matook et al.(2015)

Murstein et al.(1987)

사회적 지지 과부하 SNS를 사용할 때 느끼는 사회적 지지가 사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정도 Maier et al. (2015a)

고독 SNS 사용에서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정도
김교헌·김지환 (1989),
Russel et al. (2010),
Matook et al. (2015)

SNS

사용중단의도
개인이 SNS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정도 Maier et al.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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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실증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대 이상의 SN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구글 독스를 활용한 온라인 배부 방식을 통해 수집하

였다. 설문 URL을 120명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중 107

명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았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데이터와 결측값을 갖는 데이터를 제외한 83개의 최

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특

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41명, 여자가 42명이었

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24명, 전문대 졸업자

가 14명, 대학교 졸업자가 42명,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3명으로 대학교 졸업자가 50.6%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이 27명, 공무원 4명, 회

사원 28명, 전문직 8명, 자영업 4명, 기타 12명으로 회

사원이 33.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0

대가 66명, 30대가 9명, 40대 이상이 8명으로 20대가 

7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표본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을 <표 2>와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1 49.4

여자 42 50.6

합계 83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24 28.9

전문대 졸업자 14 16.9

대학교 졸업자 42 50.6

대학원 이상 3 3.6

합계 83 100

직업

학생 27 32.5

공무원 4 4.8

회사원 28 33.7

전문직 8 9.6

자영업 4 4.8

기타 12 14.5

합계 83 100

연령

20대 66 79.5

30대 9 10.8

40대 이상 8 9.6

합계 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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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및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SNS 사용에서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를 느끼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차례로 사회

적 지지 과부하가 고독 및 SNS 사용중단 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을 기반으로 한 SmartPLS 3.0과 IBM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모델을 이용하여 구조모델을 수립한 후 가설검정

에 활용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5.1 측정모델

먼저 각 변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론바

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권장수준인 0.7보다 

높은지 확인하였다(Gefen et al 2000). 측정항목들의 

크론바흐 알파 값을 분석한 결과 권장수준에 미달되는 

사회적 지지 과부하에 관한 3문항(SO2, SO6, SO7), 고

독에 관한 1문항(LON5)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론바흐 알파 계수값이 0.711(교환 동기)

에서 0.952(고독)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스

러운 신뢰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표 3> 측정항목별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항목 요인적재량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크론바흐 알파

공동체적 동기

CO1 0.702

0.902 0.849 0.835

CO2 0.702

CO3 0.824

CO4 0.843

CO5 0.815

교환 동기

EO1 0.630

0.869 0.806 0.711

EO2 0.688

EO3 0.698

EO4 0.722

EO5 0.688

사회적 지지 과부하

PER1 0.854

0.916 0.877 0.878
PER4 0.835

PER5 0.895

PER6 0.942

고독

LON1 0.891

0.962 0.809 0.952

LON2 0.898

LON3 0.883

LON4 0.908

LON6 0.928

LON7 0.890

SNS 사용중단 의도

SDU1 0.817

0.905 0.657 0.871

SDU2 0.717

SDU3 0.826

SDU4 0.877

SDU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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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CO EO SO LON SDU

CO 0.774

EO 0.525 0.658

SO 0.613 0.414 0.857

LON 0.474 0.143 0.656 0.899

SDU 0.397 0.181 0.293 0.430 0.811

주: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며, 비 대각선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잠재변수와 각 항목과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요

인적재량(factor loading) 값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0.6

보다 높았다(Bagozzi and Yi 1988). 또한 각 변수에 대

한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은 권장수준인 

0.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규하•곽기영 2014). 

마지막으로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를 상회해야 하는데

(Fornell and Larcker 1981), 모든 변수가 0.5 이상의 

값을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집중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는 판별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

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전수현·곽기영 2015). <표 4>

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의 제

곱근 값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 값을 모두 상회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5.2 구조모델 및 가설검정

본 연구는 가설의 검정을 위해 SmartPLS 3.0으로 

구조모델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을 검증하는 

기법으로는 주성분 요인분석에 경로분석과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하는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과 

공분산을 통해 검증하는 CB(Covariance-Based)가 있

<그림2> 가설 검정 분석결과(*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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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martPLS 3.0은 PLS 분석방법을 사용하는데, 연

구모델이 복잡하거나 표본의 수가 작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ir et al., 2011; Goodhu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3.0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500회 리샘플링을 

수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리샘플링된 구조

모델의 검정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표 5>에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 과부하에 대한 공동체적 동

기와 사용정도의 정의 영향관계를 설정한 가설 H1(β

=0.489, t-value=4.998), H4(β=0.271, t-value=2.737)

는 지지되었다. 하지만 교환 동기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 과부하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H2는 t-value가 

0.468, 유의확률이 0.641로 기각되었다. 이는 공동체적 

동기에 비해 교환 동기가 높은 사용자는 SNS사용에서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를 느끼는 정도가 작은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친구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

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 H3 역시 t-value -1.202, 유의

확률 0.233으로 기각되었다. 이는 친구의 수에 상관없

이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가 증

가할수록 SNS 사용중단 의도가 증가한다는 가설 H7

은 β=0.172, t-value=1.750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SNS 사용에 공동체적 동기가 증

가할수록, 사용정도가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 과부하

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과부하의 증가는 고독에 

영향을 미쳤다(β=0.641, t-value=7.515). 고독은 사회

<표 5>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value 결과

H1
공동체적 동기 →

사회적 지지 과부하
0.489** 4.998 채택

H2
교환 동기 →

사회적 지지 과부하
0.046 0.468 기각

H3
친구수 →

사회적 지지 과부하
-0.111 -1.202 기각

H4
사용정도 →

사회적 지지 과부하
0.271** 2.737 채택

H5
사회적 지지 과부하 →

고독
0.641** 7.515 채택

H6
사회적 지지 과부하 →

SNS 사용중단 의도
0.172 1.750 기각

H7
고독 →

SNS 사용중단 의도
0.387* 4.31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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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 과부하에 의해 분산의 41.1%가 설명되었다. 또

한 고독은 SNS 사용중단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β=0.613, t-value=6.988), 사회적 지지 과부하와 함께 

SNS 사용중단 의도 분산의 39.9%를 설명하였다.

5.3 매개효과 검정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과부하와 SNS 사용중단 의

도 사이에 고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추가적

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

행되었다. 1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사회

적 지지 과부하가 매개변수인 고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한가를 검정한 후, 2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인 사회적 지지 과부하가 종속변수인 SNS 사용중단 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정한다. 마

지막으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 사회적 지

지 과부하와 매개변수 고독이 종속변수인 SNS 사용중

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정

한다. 이때 2단계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효

과가 3단계 회귀분석에서보다 클 경우 매개변수의 역

할이 입증된다. 3단계 회귀분석의 결과 독립변수가 유

의하지 않다면 매개변수는 완전매개의 역할을 한다

(Baron and Kenny 1986).

<표 6> 매개효과 분석 결과

매개모델 검증단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value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1단계 검증(독립→매개)

종속변수: 고독

독립변수: 사회적지지 과부하

0.701 0.093 0.641 7.515 0.000

R2 = 0.411, F = 56.471

2단계 검증(독립→종속)

종속변수: SNS 사용중단의도

독립변수: 사회적지지 과부하

0.443 0.083 0.510 5.330 0.000

R2 = 0.260, F = 28.404

3단계 검증

(독립 & 매개→종속)

종속변수: SNS 사용중단의도

매개변수: 고독

독립변수: 사회적지지 과부하

0.387

0.172

0.090

0.098

0.487

0.198

4.310

1.750

0.000

0.084

R2 = 0.399, F = 2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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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과부하는 고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0.641의 β값을 가지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해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회귀분석의 2단계 검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데, 분석결과 사회적지지 과부하는 SNS 사용중단의도

에 β값 0.510M 유의확률 0.000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마지막 3단계 회귀분석 결

과 SNS 사용중단의도에 대한 사회적지지 과부하의 β

값이 0.172로 0.443에서 감소하였으며, P값 역시 0.084

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매개변

수인 고독이 사회적지지 과부하와 SNS 사용중단의도

를 완전매개하는 것이 검정되었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SNS의 사용동기와 사용행태가 SNS

에서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에 미치는 영향관계

와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가 고독 및 SNS 사용중단 의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에 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 개념을 통해 

그 동안 많이 연구되던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만

이 아닌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SNS의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의 결과가 단

순히 피로감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고독과 같은 감

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7개 중 4개의 가설이 지지되

었다. 실증분석결과 SNS 사용에 있어서 SNS 사용 동기 

중 공동체적 동기가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에 영향을 미

치고,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는 고독에 영향을 주며, 이

러한 고독이 SNS 사용 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모델의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

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SNS의 사용 동기가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를 느

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SNS 

사용자들의 사용 동기를 공동체적 동기와 교환 동기로 

구분하여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SNS 사용의 공동체

적 동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의 양방향적 

상호작용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

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반면에 교환 동기로 SNS를 사

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교환 동기가 SNS에서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후의 SNS의 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하려는 연구자에게 사용자들의 SNS 사용 동기 파악의 

중요성을 제시할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SNS에서 사회적 지지 과부하 모델을 

바탕으로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

수록 고독이 증가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자 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

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고독을 경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SNS의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며 SNS 피로감, SNS 스

트레스의 개념 등이 제시되었다(박현선•김상현, 2014; 

손달호•김경숙, 2016).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고독이라

는 새로운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검증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사회

적 지지의 과부하로 인한 고독은 SNS 사용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서 

SNS의 장점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최근 등장하고 있는 

SNS의 부정적인 면과 역기능은 SNS 사용을 감소시키

고 더 나아가 사용을 중단하는 결정에까지 이르는 것

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SNS의 사회적 지지 과부

하가 고독으로 이어지고, 이는 SNS 사용중단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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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 과부하가 

고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최근의 폐쇄형 

SNS 사용의 증가 경향 및 SNS 탈퇴 현상에 대한 이론

적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 세가지와 같

다.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사용의 급격한 증가로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SNS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

적 지지에 대한 상호작용 및 요구 역시 증가하게 되었

다. SNS 사업자들은 본 연구에서 증명된 사회적 지지

의 부정적 영향을 참고하여 사용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부담으로 느껴 사용중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SNS 사용이 개인

에게 고독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아닌 관

계 형성, 지식 및 감정의 공유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개인이 관리하고 유

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요구 수준을 넘어설 때 상호

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고독을 느끼게 된다. 

SNS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

를 관리,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나 툴을 제공하

여 지속적인 SNS 사용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

째, SNS 사용자들은 SNS 사용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

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건전하고 균형 있는 SNS 사용

이 필요하다. SNS 활동은 참여자들 간의 지식공유, 사

회 네트워크의 형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도

록 이끌어준다. 하지만 SNS 사용 정도가 과도해질 경우 

SNS 사용은 오히려 사회적 지지 과부하와 고독을 가져

오고, 이는 지속적인 사용을 중단하게 할 가능성을 증

가시킨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SNS 사용에 의한 부정적

인 경험을 하지 않도록 사용 범위와 정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추후 연구를 진행하며 한계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과부하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사용중단 의

도에 미치는 매개변수로서 고독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고독을 매개변수로 사용하는 데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

크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SNS 서비스는 다양

한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는 SNS의 종류와 형태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SNS 종류에 따라 사용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과부하 및 고독의 수준은 다를 것이고, 이용기간

에 따른 차이 역시 존재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특

정 SNS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기간에 따른 분석 역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양한 표본을 확

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연령대가 주

로 20대에 집중되어 전체적인 연령대의 SNS 사용에서

의 사회적 지지 과부하 및 고독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수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

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및 이용 동기는 연령대별로 다

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편차

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연령대별로 SNS 사용에서 느

끼는 사회적 지지의 과부하가 고독 및 사용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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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문항

측정개념 변수 측정문항 참고문헌

공동체적

동기

CO1
나는 SNS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필요와 감정에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Matook et al.

(2015),

Clark et al.

(1987)

CO2
나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거절할 때, 상처를 받

는다.

CO3 나는 SNS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즐긴다.

CO4
나는 SNS에서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대해서 

고려한다.

CO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SNS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환동기

EO1
내가 SNS에서 타인에게 한 행동에 대해 타인도 보답하기를 기

대한다.

Matook et al.

(2015),

Murstein et al.

(1987)

EO2
나는 관계에 있어서 ‘균등한’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O3 나는 대개 이전에 나에게 선물을 줬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

EO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베푼 호의를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EO5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으면 그들은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

과부하

SO1 나는 SNS에서 다른 친구들의 웰빙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쓴다.

Maier et al.

(2015a)

SO2 나는 SNS에서 너무 많은 친구들의 문제를 접한다.

SO3
내 친구가 SNS에서 즐거워하는 것에 반응해야 할 책임을 강하

게 느낀다.

SO4 나는 SNS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준다.

SO5
나는 SNS에서 친구들이 올리는 게시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쏟

는다.

SO6
생일 축하 알림 때문에 SNS 친구들을 축하해 주지만, 실제 생활

에서는 축하하지 않는다.

SO7
나는 SNS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너무 많은 친구 요청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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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

LON1 나는 함께 해 줄 친구가 없다.

김교헌·김지환

(1989)

Russell et al.

(2010),

Matook et al.

(2015)

LON2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LON3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LON4 나는 어느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

LON5 나의 관심과 생각이 주위 사람들과 같지 않다.

LON6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

LON7 나는 버려진 듯한 느낌이다.

SNS

사용중단

의도

SDU1 나는 SNS의 사용을 자제하려고 한다.

Maier et al.

(2015a)

SDU2 나는 SNS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계획이다.

SDU3 나는 SNS사용을 지금보다 줄일 것이다.

SDU4 나는 SNS에서 활동을 중단할 것이다.

SDU5 나는 SNS에서 탈퇴할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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